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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17th century, Choseon suffered from two warfares, so 

reconstruction of the nation, recovery of courtesy and reestablishment of 

just causes and moral obligation were rising as questions of the times. 

Claiming morality for domestic conditions and Bukbuldae based on 

Sino-barbarian theory for overseas conditions, people who took charge of 

solving the questions achieved national unity and agreement. Thus, they 

devised plans to recover damaged national self-conceit raising a campaign 

against Qing dynasty and a movement of keeping faithful relationship to 

Ming dynasty.

It was Song Jun-gil who appeared as Sarim during King Hyojong's reign 

in the 17th century and led political world. He made his ideological base 

deepening and developing his learning under Sagye which succeeded to the 

academical tradition of Yulgok and met and kept company with those who 

had an inclination against Qing dynasty.

Song Jun-gil entered into an official career after King Hyojong ascended 

the throne and took the lead in removing the party for Qing dynasty. As 

King Hyojong got into trouble because of Qing's lookout, however,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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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d to his native place. Afterwards, when a movement for conquest of 

the northern area that King Hyojong pushed on with encountered a 

difficulty, he reentered into an official career. At that time, he asked King 

Hyojong who gave priority to the expansion of armaments to appeal to 

nations and secure inner safety. 

He revised public order to decrease peasants' burden and proposed to 

implement the uniform land tax law(Daedong-bub) and Sachangje and solve 

problems of fishing grounds and salt farms owned by royal family houses in 

coastal regions, removal of privileges from Royal Estate Bureau(Naesusa), 

and unjustly accumulated wealth of the palace without hesitation in speaking 

frankly. If only peasants' burden was decreased, national finances could be 

expanded to make a base for training soldiers to carry out the campaign 

for conquest of the northern areas. 

He also asked King Hyojong to execute Sugichiin(to cultivate his own 

mind and then rule over nations) as a person in charge of all affairs. So he 

emphasized the theory of kyeong for King's mental training and 

recommended him to study about 《Simgyeong》.

Considering only the conditions of Choseon devastated by the warfares, 

this researcher found that his political ideologies were  realizable reform 

plan. However, this researcher felt something wanting in respect that 

measures for the relief of citizens presented by Song Jun-gil were mainly 

about improvement of tax syste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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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머리말머리말머리말머리말

17세기 조선 사회는 양란의 물질적․정신적 충격을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가 대두되었던 시기이다. 국가적 난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담당자로는 山谷林下에 

은거해 학덕을 겸비하고 국가의 徵召를 받아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던 山林이 주목

을 받았다. 

이들은 국내적으로 禮治, 대외적으로 華夷論에 입각한 北伐大義를 내세우면서 성

리학적 이데올로기와 현실정치를 긴밀하게 논리적으로 결합시켜 해결책을 찾았다.  

또한 淸에 의해 明이 멸망하고 나서 동아시아 사회에서 유교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정통이 조선이므로 조선이 곧 중화라는 조선중화주의도 성립되었다. 

이것은 오랑캐의 무력에 유린되었던 조선의 현실에서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켜 상처받은 자부심을 치유하고자 하는 조선사회 나름의 자기회복 방법이었

던 것이다.1) 

따라서 對淸復讐論과 對明義理論이 맞물려 제기되며 상처받은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명․청 교체로 뒤바뀐 對中國關係의 정당한 자리매김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2) 즉, 의리명분의 요인이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조선사회에서 

더 큰 규정력을 가진 것이다.3) 

서인 산림 계열인 송준길은 17세기 조선사회의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주로 17세기 대표적 산림학자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이고 지엽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4)

1) 정옥자(1998), 『조선후기 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p.18.

2) 정옥자(1998), 『조선후기 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p.17.

3) 고영진(2006), 「송시열의 사회개혁사상」, 『17세기 한국 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국외국어대학교역사

문화연구소, p.115.

4)  우인수(1993), 「17세기 山林의 勢力 基盤과 政治的 機能」,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0), 「朝鮮 孝宗代 北伐政策과 山林」,『歷史敎育論集』제15집, 역사교육학회.

   김세봉(1994), 「17世紀後半 山人勢力의 動向」-송시열의 활동을 중심으로, 『史學志』제27집, 단국대사학회

         (1994), 「仁祖･孝宗代 山人勢力의 形成과 進出」, 『東洋學』제24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5), 「17世紀 湖西山林勢力 硏究」-山人勢力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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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어서야 17세기 주요한 산림의 한사람으로써 그의 철학과 예설 및 사회

사상, 그리고 정치사상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5) 또한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송준길을 선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 크고 작은 학술발표대회가 개

최되면서 그의 사상과 학문을 주제로 한 연구집이 발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6)

송준길의 주된 활동 시기는 17세기 중․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당시의 정치

사상사를 이해하는데 그의 위치가 각별하다. 

본고에서는 송준길의 정치사상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송준길 개

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그의 師友와 學問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崇明反淸

論과 養民論을 검토함으로써 숭명반청론의 실천과 함께 그가 추구했던 양민을 위

한 개혁정책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禮意識과 禮治論을 검토함으로써 예를 통해 

그가 실현하고자 하였던 정치사상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5) 한기범(2002), 「同春堂 宋浚吉의 禮學思想」, 『韓國思想과文化』제18집, 한국 사상문화학회.

         (2002), 「同春堂 宋浚吉의 鄕村活動과 社會思想」, 『충청학 연구』, 한남대 충청학 연구소. 

         (2005), 「同春堂 宋浚吉의 禮學과 學術的 課題」, 『충청학 연구』6집, 한남대 충청학 연구소. 

   송인창(1995), 「同春堂 宋浚吉의 人品과 哲學思想」, 『百濟硏究』25권, 충남대 백제연구소.

         (1999), 「同春堂 宋浚吉의 道義思想」, 『儒敎思想硏究』11권, 한국유교학회.

         (2002), 「同春堂 宋浚吉의 敬思想」, 『韓國思想과文化』제15집, 한국사상 문화학회.  

         (2003), 「同春堂 宋浚吉 哲學思想의 退溪學的 理解」, 『동서철학연구』제32호, 한국동서철학회.

         (2004), 「同春堂 宋浚吉의 철학이론과 교육사상」,『철학연구』51권, 철학연구회.

   지두환(2003), 「同春堂 宋浚吉의 社會經濟思想」, 『韓國思想과文化』, 제2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同春堂 宋浚吉의 經世思想과 學術的 課題」, 『충청학 연구』6집, 한남대 충청학 연구소.

         (2005), 「同春堂 宋浚吉의 北伐運動과 政治思想」, 『충청학 연구』6집, 한남대 충청학 연구소.

6) 대표적인 학술발표대회로 1995년 “동춘당 사상의 체계적 조명”을 주제로 내건 충남대 유학연구소가 주체한 

국제학술대회가 있으며,1996년 이후 매년 대덕구 문화원이 주최하는 동춘당 문화제에서의 유학사상강연논문

집(1996~현재) 등이 있다.  2006년 4월 29일 동춘당 탄생 400주년 기념 제11회 동춘당 문화제가 열렸다. 

   한남대 충청학 연구소(2002년 12월),『충청학 연구』3집: 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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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師師師師友友友友와 와 와 와 學學學學問問問問

同春堂 宋浚吉(1606~1672)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예학자이며 정치사상가 이다. 

그는 선조 39년(1606)에 서울 정릉동 外家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恩津, 자는 

明甫, 호는 同春堂, 시호는 文正이다. 아버지 宋爾昌은 영천군수를 지냈고, 어머니 

光山金氏는 沙溪 金長生(1548~1631)의 아버지인 金繼輝와는 종형제간이 되는 金

殷輝의 딸이며, 부인은 남인의 명망가였던 愚伏 鄭經世(1563~1633)의 딸이다. 그

가 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가계 및 혼인관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동춘당 송준길의 가계 및 혼인관계>
應瑞 爾昌 浚浚浚吉吉吉 光栻
1530～1598
林川郡守
配 廣州 李潤慶 女

1561～1627
司馬 榮川郡守
配 光州 金殷輝 女

1606～1672
司馬 左參贊
配 晋州 鄭經世 女

1625～1664
司馬 工曹正郞
配 白川 趙錫胤 女

女 羅明佐
女 閔維重

거기에다 김장생․김집 부자와의 사제관계, 송시열․이유태 등과의 교우 활동 등

은 그의 사상이 형성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송준길은 인조 원년(1623) 18세가 되어서 沙溪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 하였다. 

사계학파는 연산․회덕을 중심으로 기호 일원의 지역에 형성되어 있어 지역적으로도 

가까워 왕래가 빈번하였지만 김장생이 그에게는 외당숙이었으므로 사제관계 이전

에 이미 인척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김장생은 일찍이 율곡 이이에게 수학하여 예학의 종가를 이루고 있었던 인물이

다. 1613년 癸丑禍獄 이후 고향 連山에서 講學하고 있다가, 인조반정 직후에 재출

사하게 되었는데, 인조반정 공신 중에 김장생의 동문이나 문인들이 많이 가담하고 

있었기에 서인계 산림으로써 비교적 높은 위상을 점하고 있었다.7)

7) 김세봉(1995),『17世紀 湖西山林勢力 硏究』,단국대 박사학위논문,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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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길은 이러한 沙溪문하에서 수학하면서 학문적 기초를 더욱 심화･발전시킬 

수 있었다. 특히 ‘禮’를 통한 덕성의 함양을 강조하는 사계의 가르침은 송준길에게 

春秋大義 정신과 독자적인 禮學을 확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8) 그가 

김장생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었음을 年譜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禮書에 정진하시어서 자기의 말을 외우듯 하시니 사계 선생이 바야흐로 사람들에게 예를 

가르치시면서 기뻐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반드시 후일에 禮家의 宗匠이 될 것이다.’ 

라 하시었다.9)

김장생의 『疑禮問解』에 기록된 질문자 중 송준길의 질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도 그가 예학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10) 더구나 김장생이 별세

하자 그의 아들인 愼獨齋 金集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중첩적인 사제관계가 형성되

었던 만큼 이들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지역･혈연･학맥이 모두 결합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뒷날 기호학파의 종장의 위치에 오른 것은 이와 같은 환경의 영

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조반정의 훈공으로 책훈된 공신 중에 상당수가 김장생의 문인이었으므

로 이후 김집을 비롯해 송준길 및 송시열 등이 천거되는데는 김장생의 문인으로서 

후광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퇴계학의 계보를 잇는 영남학파의 禮學大家인 愚伏 鄭經世의 사위가 됨으

로서 장인과의 서한을 통해 禮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

았다. 이것은 그가 정경세와의 禮問答을 스승 김장생에게 다시 質正하고 있는 사례

들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11) 말하자면 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서인과 남인의 예

8) 송인창(1995), 「同春堂 宋浚吉의 人品과 哲學思想」,『백제 연구』25권, 충남대 백제연구소, p.263. 

9)『同春堂 年譜』, 18歲時 記事; 이하 다른 언급이 없으면 통춘당 연보에서 정리한 것이다.

10) 김장생의 《疑禮問解》는 그의 문인․친구들이 질문한 것에 대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례․혼

례에 대한 질문은 소량이고 거의 상례․제례에 관한 조항이다. 가능한 한 질문자를 마지막에 표기하고 있

는데 질문자는 송시열․송준길․이유태․강석기 등 그의 제자들이 대부분이지만 申湜과 같은 남인학자도 참

여하고 있다. 책이름 그대로 에에 대한 의문점을 문답 형태로 서술하고 있는데, 예의 적용에 있어 경전

에 나타나 있지 않은 변칙적인 사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變禮에 과한 사항이 대부분이다.(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p.39.)

11) 김장생의 『의례문해』총 543문항 중 239건(44%)이 송준길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의 問禮비율은 

송시열과 이유태의 그것을 합친 것의 4배가 넘는다. <한기범(2002), 「同春堂 宋浚吉의 禮學思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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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두 접하면서 이를 절충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를 점

하였고, 이를 통해 예학을 심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12) 그것은 송준길의 학문연

원의 복합성을 보여 주는 바라 할 것이다.13)

이러한 그의 예학적 기반은 결국 그가 禮訟에 깊게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효종의 죽음은 慈懿大妃 趙氏의 복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조정에 심각한 분란을 일으켰는데, 이른바 己亥禮訟 이었다.14) 이때 서인

은 주로 『禮經』朞年說과 國制를 참고하여 朞年服을 내세웠고 남인은 三年說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송준길은 송시열과 함께 서인의 기년설을 고수했던 대표적 인

물이다. 

송시열은 같은 은진 송씨로서 부계로는 11寸叔이다.15) 송준길은 송시열을 부모

가 다른 형제로 여길 정도로 각별히 여겼으며, 출사후에도 제3자에게 兩宋으로 일

컬어질 만큼 성장 배경이나 정치적 행위를 같이 하며 17세기 산림의 대표적 존재

로서 면모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16) 그들은 스승인 김집의 진퇴에 있어서와 淸使

『충청학 연구』제3집, 한남대 충청학연구소, p.86~87.>

12) 김세봉(2006), 「17세기 호서 지식인의 사회상」, 『17세기 한국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국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p.150~151.

13) 한기범(2005),「기호학맥과 동춘당의 학문연원」,『충청학 연구』제6집, 한남대 충청학연구소, p.273~274.

14) 왕가의 四禮는 성종때 제정한 『國朝五禮儀』에 준하여 시행하였는데 『五禮儀』에는 대비가 차자로서 

대통을 이은 아들을 위해 얼마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으며, 古禮에도 의거할 

禮證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朝臣들은 『五禮儀』의 ‘母爲子服朞’라고 한 복제에 근거하여 기년상으

로 정하였고 송시열과 송준길 등도 그들의 견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윤휴가 『儀禮主疏』의 賈公彦疏에

서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을 세워 장자라 한다’는 구절을 들어 효종이 차자이지만 장자인 소현세

자가 죽었으므로, 차자가 장자로 되어 적통을 계승한 것이라 반박하며 효종이 왕인 이상 그를 위해 삼년

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송시열이 윤휴가 논증한 『의례주소』에 기술된 四種之說 가운데 

‘體而不正論’에 입각하여 기년이어야 한다고 재확인하였으며, 송준길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윤휴는 양

송이 주장한 禮는 사대부들의 예라고 주장하면서 송시열이 주장한 體而不正論이 ‘임금을 낮추고 종통을 

두개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였다. 당시 重臣들은 體而不正이라는 송시열의 견해를 덮어두고 

國制인 『五禮儀』에 근거하여 기년복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후 윤선도가 상소를 올려 윤휴와 허목의 비

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양송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정치적 공격을 하여 복제논쟁이 학문적 차원을 넘

어 정치다툼의 수단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촉발하였다.<김문준(2005), 「同春堂의 己亥禮訟과 禮訟認識」

『충청학 연구』6집, p.143~144.>

15) 송준길과 송시열의 혈연관계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宋繼祀 遙年 汝楫 世英 應瑞 爾昌 浚吉

配 李潤慶 女

順年 汝諧 世良 龜壽 應期 甲祚 時烈

配 李潤慶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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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出來에 따른 共同退歸는 물론이고, 金自點黨與에 대한 공척, 효종말 재출사, 禮

訟에서의 공동대처 등 중요 정치적 현안에 늘 거취를 같이 하였다. 

李惟泰(1607~1684)도 또한 송준길과 마찬가지로 김장생부자에게 중첩적인 사제

관계를 맺은 인물로 18세부터 사계문하에서 수학하면서 道義之交를 맺었는데 송준

길보다 1년 연하이다. 兩宋과 함께 강학과 교정 등을 위해 수시로 모였고, 중앙정

계의 진출에서 조차 일정한 보조를 취했다. 이들 3인이 김집과 함께 모두 효종의 

산림 징소에 응해 출사하면서 김자점 당여에 대한 공격을 위시하여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여 한목소리를 내게 되었던 데는 이들간의 교감하에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17) 

효종 즉위년에 남인측 인물인 趙絅을 붕당으로 지목하여 공격한 일과 강빈의 옥

사를 거론한 일로 인해 효종의 비위에 거슬려 停擧조치까지 당한 바 있는데 효종 

말 재출사에 성공한 송준길과 송시열의 적극적인 변호와 추천에 의해 서용되기도 

하였다.18) 

기해예송에서 그는 송준길․송시열과 함께 기년설을 주장하였고, 윤선도를 변호

한 권시를 맹렬히 공격하였으며, 윤휴와는 절교까지 하는 등 예송에 깊게 관여하였

다. 서로 골육지간으로 여겼을 만큼 절친했던 이들의 친분관계는 송준길의 아들과 

손자가 그의 문하에 출입한 데서도 알 수 있다.

兪棨(1607~1664) 역시 정치적 입장을 송준길과 거의 같이 하여 그들 상호간에 

정치적 수세나 곤란을 겪을 때 서로 구원하는 관계였다. 유계가 효종 초 仁祖諡號 

문제로 효종에게 배척 받은 뒤 서용되지 않고 있을 때도 書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

고19), 이후 앞장서서 그를 추천하였다.20) 그리고 유계 역시 송준길이 정치적 공세

16)『현종개수실록』26권 13년 12월 5일(병오)  與宋時烈旣同宗 且爲中表兄弟 而同師金長生金集父子 德望

相埒 故世稱兩宋.

17) 김세봉(1994), 「仁祖･孝宗代 山人勢力의 形成과 進出」『東洋學』제24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176~177.

18)『효종실록』19권, 8년 8월 16일(병술)  惟泰當初 感激不世之遇 極陳所懷 仍致一世忿怒. 不吉之徒 遂敎

鄕人 先造謗書 以至上達 鬼蜮之事 誠不忍言.

   『효종실록』19권, 8년 10월 29일(무술)  浚吉曰: 李惟泰事 臣曾已仰達, 而或慮聖明 猶有所未盡燭 玆敢

更陳焉.…… 臣意則此是薄過 宜可蕩滌, 許其自新矣. 臣非敢護私朋 此實國人之輿論也.

19)『국역동춘당집 2』제11권, 兪武仲 棨에게 줌, p.103~105.

20)『효종실록』19권, 8년 10월 29일(무술)  浚吉曰……兪棨等 斷無他腸, 而罪廢已久, 獨不能無憾於天地之

大也. 沈大孚則不過爭論祖宗一款也 兪棨則不過以仁字疊號爲非矣. 先王盛德洪烈 宇宙以來所未有 敢有一毫

訾議之心哉. …… 而兪棨則才學最可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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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고 퇴귀하려 할 때는 이를 만류하여 변호에 앞장서곤 하였다.21)

尹文擧(1606~1672)･尹宣擧(1610~1669) 형제는 병자호란시 斥和臣으로 잘 알

려진 尹煌의 자제들이다. 이들 형제는 조정의 징소에도 거의 응하지 않고 주로 재

야에서 학문활동에 전념하였지만 상당히 명성이 높았던 인물로 김집 문하에서 학

문을 닦으면서 송준길과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22) 

그런가 하면 權諰(1604~1672)와 송준길의 관계는 특이하다. 그는 같은 서인계

열이지만 비주류라 할 수 있는 박지계의 문인으로 학맥 상으로도 김집이나 양송, 

이유태와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기해예송시 윤선도를 비호하고 삼년설을 

제기한 인물이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서신을 보내 담론을 주고 받는다

든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의 교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외 병자호란 때 예조 판서로서 척화를 주장한 죄로 파직되고, 청나라 요청한 

출병에 반대한 죄로 심양으로 잡혀갔다 돌아와 1645년 좌의정을 지낸 반청숭명의 

상징적 인물로서 산림의 추앙을 받던 김상헌의 절의를 매우 존숭하고 있어 서신과 

시를 보내며 종유하였다.24) 그리고 趙錫胤･李厚源･金益熙･金慶餘･趙翼 등과도 직

접 왕래 또는 서신을 통해 교유하였다.25) 

송준길이 교유한 인물 중에 사계학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맥과 반청적 성향을  

띤 인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와 송시열 및 이유태의 문인들 사이에서 상

호출입의 모습도 많이 발견된다. 특히 그의 문인과 송시열 문인간의 출입이 많았던 

것은 양송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26)

21)『현종개수실록』즉위년, 11월 10일(정묘)  棨曰 宋浚吉爲其父母墳遷葬 陳疏乞歸 倘蒙許可 明日當發云. 

此人一去 再致實難. 藉使還來 多費日月.

22) 우인수(1992), 「17世紀 山林의 勢力 基盤과 政治的 機能」,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p.82~83.

23)『현종실록』2권, 1년 4월 24일(무신).

24)『국역동춘당집 2』제10권, 書, p.1~5., 『국역동춘당집 4』제24권, 詩, p.65.

25)『국역동춘당집 2』제10권~15권 및 『年譜』참조. 여기서는 중심인물만 추려본 것에 불과하다. 이밖에

도 송준길의 문인 중에 정승의 반열에 오른 인물만도 權尙夏･趙相愚･李濡･李端夏･南九萬 등 9명이나 되

고 부원군 2명(閔維重･金萬基)과 부마 1명(洪得箕)도 배출되었다. 이는 송준길의 조정내 위상과 관련해 

주목되는 현상이다. 특히 민유중은 그의 사위이기도 하여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세봉(1995), 「17世紀 湖西山林勢力 硏究」-山人勢力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p.54.>

26) 김세봉(1995), 「17世紀 湖西山林勢力 硏究」-山人勢力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p.55~64.

   송준길과 송시열의 양문하에 공동으로 출입한 인물은 권상하를 비롯하여 83명이나 되고, 송준길과 이유

태의 양문하에 출입한 인물은 김만기를 비롯해 6명이었으며, 송시열과 이유태의 양문하에 출입한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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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길은 율곡 이이에서 사계 김장생을 거쳐 내려오는 서인의 정통적 학맥을 이

어온 인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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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崇崇崇崇明明明明反反反反淸淸淸淸論論論論과 과 과 과 養養養養民民民民論論論論

1. 1. 1. 1. 崇崇崇崇明明明明反反反反淸淸淸淸論論論論의 의 의 의 실천실천실천실천

병자호란으로 말미암은 삼전도의 굴욕은 왕실의 불행임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사

대부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소현세자(1612~1645)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고, 명과의 국교를 단절 할 것, 청과 군신관계를 맺을 것 

등의 굴욕적인 丁丑條約(1637) 으로 인해 많은 관료들이 官界를 떠났으며, 일반 

사족들도 향촌에 은둔하며 관계에의 진출을 꺼리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나라가 명을 멸망시키고 중원을 장악하게 되자 인질로 

잡혀가 만주의 심양에 억류되어 있던 소현세자와 斥和臣들이 귀국하였다. 그러나  

소현세자는 귀국 2개월 만에 학질이 발병하여 34세로 급서하였다.27) 

그리고 친청파인 김자점 일파들은 소현세자의 아들, 즉 원손이 있었음에도 봉림

대군을 세자로 책봉함으로써 정권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소현세자빈 강씨는 

인조 24년(1646) 인조의 독살의 누명을 쓰고 사사되었고28), 집안도 철저히 제거 

당하였다.

또한 이미 심기원의 옥사를 통하여 척화파를 제거해 나가던 친청파는 임경업 장

군도 자기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에 들어가 국법을 여겼다는 죄를 뒤집어씌우

고 옥사시키면서 자신들의 세력기반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었다.29) 

효종은 북벌에 대한 의욕에 차 즉위하였으나 청의 견제와 간섭, 그리고 김자점을 

27)『인조실록』46권 인조23년 4월 26일(무인)

   지두환(2005), 「同春堂 宋浚吉의 北伐運動과 政治思想」,『충청학 연구』, 한남대 충청학연구소, P.123. 

소현세자가 인조의 묵인 하에 친청파와 연결된 의원 이형익에 의해 독살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자가 

된 봉림대군도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28)『인조실록』47권 인조24년 3월 15일(임술)

29)심기원은 인조반정의 공신으로 청원부원군에 봉해지고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을 지냈다. 1644년 좌의정

으로 수어사를 겸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심복 장사들을 호위대에 두고 知事를 지낸 이일원, 광주부윤 권

억 등과 함께 회은군 덕인을 추대하기 위해 모반을 꾀하였다. 그러나 심기원의 부하 황헌․이원로 등이 훈

련대장 구인후에게 밀고함으로써 탄로되어 일당은 주살되고 회은군은 賜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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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한 친청세력의 존재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았다. 당시 송준길은 송시열과 더불

어 숭명반청론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청의 감시로 드러내놓고 추진하지는 못하

였으나 그가 가진 반청의 예는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먼저 효종 즉위년 11월 병

자호란시 순절한 이들을 위한 증직을 청하여 추증을 성사시켰다.30)

조용히 죽음에 나아가기는 어렵고 비분강개하여 몸을 던지기는 쉬운데 그들은 모두 死節한 

선비들입니다. 明나라가 망할 때 사절한 신하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병자년 난리에 江都에서 사절한 사람으로 沈誢·李時稷·宋時榮 등은 나라에

서 단지 旌閭만 내리고 贈職하는 전례가 없어 지금까지도 애석해 합니다.31) 

또한 강화도에서 척화를 주장하며 사절한 김상헌･정온 등을 칭송하여 시호 하사

를 청하였다.32) 이것은 반청숭명의 의지의 발현이다.33) 하지만 병자호란의 패전에

서 비롯된 피해의식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로된 감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청외교에서 실리적인 노선을 생각하기 보다는 명분론에 집착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34)

이러한 그의 숭명반청 의식은 주화파 제거에 앞장선 일에서도 드러나지만 숭명

반청의 상징적 인물인 김상헌을 존숭하는데서도 드러난다.35) 또한 송시열에게 보

30)『효종실록』2권 즉위년 11월 8일(계해).  贈敦寧府都正沈誢吏曹參判 司僕寺正李時稷承政院都承旨 司僕

寺主簿宋時榮承政院左承旨 用宋浚吉之言也

31)『효종실록』2권 즉위년 11월 6일(신유).  又曰 從容就死難 慷慨殺身易 而要之則皆死節之士也 皇明之亡 

未聞有死節之臣 其故不可知也 丙子之難 江都死節之人 如沈誢 李時稷 宋時榮等 朝家只旌其閭 無贈職之典 

至今惜之 且丁丑之後 士大夫妻被擄汚辱者  仍令率居 著爲令甲 傷風敗俗 莫甚於此.

32)『효종실록』19권, 8년 16월 6일(을해)  浚吉曰 聞故參判鄭蘊議諡以入 而久而不下云 雖未知聖意所在 而

丁丑之變 若無金尙憲 鄭蘊兩人 則我國節義 幾乎熄矣 若以諡狀 有煩聽聞 則只宣賜諡之命可也 且故判府事

金集門生弟子 亦欲請諡 而事煩不敢云耳 上曰 如此則何待諡狀 鄭蘊 金集 依金尙憲例 一體賜諡

33) 중화문화 수호논리인 존주론에 입각해 볼 때 병자호란에서 희생된 전사자나 충신․열사는 체제 수호에 

공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양란의 전사자, 자결자 등 전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재

건과정에서 두 이념을 제창하고 옹호한 17세기 인물들도 모두 현창․추모의 대상이 되었다. 숙종 때에 이

르러서는 전국 방방곡곡에 국가차원에서, 혹은 지방 유생들의 발의로 祠宇가 설치되어 그들을 제향 함으

로써 추모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현창작업이 존주론의 실현과 병행되는 것도 조선 사회 

나름의 회복이라는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다.<정옥자(1998), 『조선후기 중화사상 연구』, 일지사.p.20.>

34) 김세봉(1995), 「17世紀 湖西山林勢力 硏究」-山人勢力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p.120.

35)『국역동춘당집 2』제10권, 書, p.1~5., 『국역동춘당집 4』제24권, 詩,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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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편지에서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결과물인 삼전도의 비문을 작성한 이경석이 인

조의 행장을 찬술한 사실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송준길은 청나라에 아부해 절의를 지킨 사람들을 모해한 親淸派를 제거

하는데 앞장서36) 효종 즉위년(1649) 6월 22일 兩司가 김자점을 탄핵하는데37) 집

의로 참여하였다. 

김자점이 나라를 혼미하게 하고 조정을 그르쳐 바야흐로 찬출하는 법을 논의하고 있으니, 

그에게 빌붙어 일을 그르치고 남을 비방한 무리들은 대략 징치하여 조정을 맑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시만·이이존·신면·이지항·이해창·엄정구·황감 등은 혹 아첨하고 빌붙어 친밀

한 사이로 비루함을 돌아보지 않았고, 혹은 그에게 농락을 당하여 기세를 돕기도 하여 청의

에 버림을 받고 선비들에게 욕을 끼쳤습니다. 새로 교화하는 이때에 만약 격양하는 거조가 

없다면 교화가 청명하게 될 수 없고, 공론을 넓게 펼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사대부의 몸가짐은 삼가지 않을 수 없고 勳宰와 名流는 趣向이 저절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행진·이시해 등은 원두표의 집에 출입하여 사람들의 평판이 아름답지 못한데도 

태연히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므로 식자들이 비루하게 여깁니다. 청컨대 아울러 파직

하여 서용하지 마소서.38)

그러나 효종이 김자점의 탄핵을 허락지 않자 여러 차례 김자점을 멀리 귀양 보

낼 것과 김자점과 친분 있는 자들을 推考할 것을 간하였다.39) 효종은 김자점의 파

직을 허락지 않았다가 다음해(1650) 2월 13일이 되서야 김자점이 죄를 받아 그가 

거느렸던 軍官을 綾川府院君 具仁垕에게 이속되었다.40)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조정을 그르친 김자점과 그에게 결탁한 무리들의 징계를 논핵하는 중에 효종 1년 

36)『효종실록』1권, 즉위년 6월 22일(경술), 『국역연려실기술』제30권, 김자점의 옥사

37)『효종실록』1권, 즉위년 6월 22일(경술).

38)『효종실록』1권, 즉위년 9월 13일(기사). 憲府(執義宋浚吉、掌令李尙逸、持平任重). 啓曰 金自點迷國誤

朝 方論竄黜之典 則其附麗翕訾之輩 不可不略加懲治 以淸朝著. 李時萬 李以存 申冕 李之恒 李海昌 嚴鼎耉 

黃㦿等 或諂附密結, 不恤唾鄙 或受其籠絡 助成氣勢 見棄淸議, 貽辱搢紳. 新化之初 若無激揚之擧 則化理

無以淸明 公論無以恢張. 請竝削去仕版. 士夫持身 不可不謹 勳宰名流 趣向自別. 李行進 李時楷等  出入元

斗杓之門 人言不美 恬不知愧 識者鄙之. 請竝罷職不敍. 上不從.  

   『국역동춘당집 1』제8권, p.336~337, 『국역연려실기술』제30권, 김자점의 옥사.      

39)『효종실록』1권, 즉위년 9월 13일(기사), 『국역동춘당집1』제8권, p. 335,

40)『효종실록』3권, 1년 2월 13일(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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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淸나라의 사신이 방문하였다.41) 청의 사신은  김자점을 쫓아낸 이유, 성

지보수, 무기 정비 등에 대해 강하게 힐문하며42),  청나라에 사은하지 않은 점과 

왜적을 빙자하여 성을 수축하고 병사를 훈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왕의 누이나 

딸, 혹은 왕의근족이나 대신의 딸 중 선택하여 보내어 인친을 맺고자 하는 강경하

고 굴욕적인 칙서를 받게 되었다.43) 

그러나 효종 2년(1651) 효명옹주 저주사건인 趙貴人 獄을 계기로 대대적인 숙청

이 단행되어 김자점․조귀인 등이 극형에 처해지고 효종 3년(1652)에는 김자점의 

하수인으로 對淸關係를 악화시켜온 이형장이 제거되었다.44)

친청파인 김자점일파의 제거과정에서 효종과 산림세력간의 협력에는 성리학적인 

대의명분론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효종은 청에 대한 復讐의 뜻을 보임으로써 반

청적인 사림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친청파의 세력을 제거한 이후 효종은 본격적으로 북벌을 하나의 정책으

로 내걸고 추진하게 되었다. 효종의 북벌정책은 효종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시기와 9년 이후 송준길과 송시열에게 위임한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1) 이때 김상헌․김집․송준길․송시열․김경여 같은 이들은 벼슬을 내놓고 이미 물러가 있었다.
42)『효종실록』3권, 1년 3월 1일(갑인).

43)『효종실록』3권, 효종1년 3월 7일(경신).

44) 조귀인의 옥과 김자점의 옥에 대한 경과와 처리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국역연려실기술』제30권,  

 김자점의 옥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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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先先先先養養養養民民民民後後後後養養養養兵兵兵兵論論論論

효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 봉림대군 시절 형인 소현세자가 급서하자 인조 23년

(1645) 9월 세자로 책봉되었다. 이미 元孫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손이 왕세손

으로 책봉되어야 하는 원칙이 깨진 것이다. 이에 봉림대군 스스로 그 부당성을 상

소하였지만 인조와 金瑬가 주도하고 김자점이 배후에서 조종하여 일을 성사시켰다.

효종은 변칙적인 자신의 왕위 계승의 명분과 아울러 부왕인 인조의 반정 명분을 

표방하기 위해 대청 강경책인 북벌을 표방하며 정책으로 밀고 나갔다. 이것은 당시 

병자호란의 굴욕을 통해 조성된 사류들의 숭명반청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가능하

였다. 

효종은 즉위하면서 자신과 함께 북벌을 도모할 수 있는 계층으로 주목한 것이 

산림들이었다. 이에 따라 김집･송시열･송준길 등이 효종 즉위 초 조정에 출사하게 

되었다. 새로운 왕의 즉위와 관련하여 상당히 기대에 차 있었던 친청파인 김자점일

파를 탄핵하는 기개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스승이었던 김집이 당시 재상

이던 金堉을 비롯한 조신 일부와 불화를 빚었고, 그리고 김자점 일파가 반청의 노

선을 내세우는 산림의 등용을 청에 고자질함으로써 조정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45) 

이후 효종은 여러 차례 송준길과 송시열을 징소하나 이들은 각종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북벌에 대한 방법의 차이가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46)

척화파를 제거하려던 친청세력을 김자점 역모 사건으로 모두 제거한 효종은 李

浣(1602~1674)･元斗杓(1593~1664) 등의 무장을 중용하여 북벌을 위한 본격적인 

군비작업에 착수 하였다. 주요 조치들만 살펴보면 중앙군 보강, 觀武才･營將 파견, 

奴婢推刷 등을 들 수 있다. 효종은 3년 6월 어영군을 증치하여 하나의 독립된 군

영으로 완성시키는 한편 이어 8월부터는 금군의 말 600여필을 보강하여 기마대로  

45) 김집의 경우 김상헌과 함께 반청 세력의 우두머리로 지목이 되고 있었으며, 송시열･송준길은 아직 청에 

거론된 단계는 아니었지만 스승의 입장에 동조하며 낙향하게 되었다.

46) 우인수(1990), 「朝鮮 孝宗代 北伐政策과 山林」,『歷史敎育論集』제15집, 역사교육학회, 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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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할 방법을 의논하였으며47) 관무재를 행하였다.48) 효종 5년경엔 삼남지방에 우

선적으로 영장을 파견하여 軍務를 다스리게 하였다.49)

그러나 이즈음 효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이완이 兵符를 어전에서 풀고 큰소

리를 지르며 불평스러운 말을 아뢰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문신들의 분노가 촉발되

었으며,50) 그동안 효종이 보여준 무리한 군비확충과 무신에 대한 지나친 우대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兩司를 비롯하여 홍문관에서 들고 일어나 병

판 원두표를 탄핵하였으며, 동시에 사간원에서는 규정을 무시한 무인들의 승진에 

불만을 표시하고 사헌부에서는 무신인 통제사 황헌을 탄핵하였다. 

그리고 효종의 무리한 군비확충 과정에서 일반 백성들도 과중한 부역을 짊어짐

에 따라 민심이 동요되어 우환이 내부에서 일어날까를 우려할 정도였다.51) 원두표 

조차도 효종의 군비확충에 난색을 표명하며 사의를 표할 정도였으나 효종은 이러

한 상황에서도 전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아가 효종은 김장생의 손자로 

문신으로서는 드물게 효종의 신임을 받고 있던 金益熙가 제시한 10만 양병을 위한 

여러 개혁안52) 중 우선 노비추쇄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

다. 

이후 효종은 노비 추쇄를 국가의 대사로 규정하고 이를 문인에게 책임 지우려고 

할당량을 제시하고, 異議를 제기하는 것은 禪學과 같다 하여 중벌을 내리겠다며 핍

박하기도 하였다.53) 그러나 문신들은 노비 추쇄로 인해 향촌사회에 파문이 일 것

으로 여겨 그 법을 너무 엄하게 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 그럼에도 효종의 의지를 

꺾지는 못하였다.54)

47)『효종실록』9권 3년 8월 13일(임자)

48) 관무재는 특별한 어명이 있을 때 시행하는 초시와 복시의 2단계 시험이다. 1652년 효종 3년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관례화 되어 거의 매년 행해졌다.

49)『효종실록』12권 5년 2월 11일(임신).

50)『효종실록』12권 5년 2월 27일(무자).

51)『효종실록』12권 5년 11월 23일(기유).

52)『효종실록』13권 5년 11월 16일(임인).

53)『효종실록』14권 6년 1월 29일(갑인).

54)『효종실록』14권 6년 2월 9일(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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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무간의 대립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효

종 6년 2월 순천의 영장 白弘性이 結陣하며 훈련하고 있던 중 마침 宣祖의 기일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내려고 향교로 제물을 운반하던 유생들과 길에서 마주치게 되

었는데 유생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백홍성이 도리어 제물을 운반

하던 사람을 곤장으로 키기까지 하고 제물을 노상에 팽개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호남 일대 유생들이 격분하였고 100여명의 光州 유생들은 대궐 앞

까지 와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효종은 일방적으로 백홍성을 두둔하고 백홍성에게 

죄를 주길 청하는 상소에 오히려 상소한 유생에게 停擧를 내리고 말았다.55) 이에 

삼사를 비롯하여 대신들도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충청도 유생을 비

롯해 관학 유생들까지 상소하는 사태로 이어졌다.56) 

이 사건은 조신들과 사족들의 지지를 더욱 상실케하는 계기로서 효종 주도의 북

벌정책 추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고 효종 7년경 이후 계

속된 災異로 인해 백성들의 궁핍이 극에 달하고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효종 스스로 북벌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에는 임금 노릇하기도 어렵다. ‘물러나 회피할 길이 없다…’한 것은 참으로 나의 진

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니, 나라 사람이 모두 그르다고 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하겠는가.57)

원두표 조차도 호남･호서 지방에 재이가 극심하니 노비 추쇄를 일시 정지하라는 

김육의 말에 찬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일반 조신들 중에서 김수항은 인심의 획득이 

군기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역설하며 효종의 북벌 정책에 비판을 가하기

도 하였다. 권시도 오늘의 급무는 保民일 뿐이라고 하며 효종의 각성을 촉구하였

다. 

이와 같이 효종이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 營將制度나 奴婢推刷 등의 일련의 군비 

55)『효종실록』14권 6년 6월 5일(무오)

56)『효종실록』14권 6년 6월 15일(무진).

57)『효종실록』17권, 효종7년 9월 24일(기사)  今日之爲君 亦難矣. 未有退避之路云者 予言誠出肝膈 雖國

人皆非之 亦復奈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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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책은 문신이나 사류 및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면서 기반부터 흔들

리게 되었다. 그리고 효종이 무신을 비호하고 북벌사업 등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를 강력히 징계함으로써 결국 문신들의 지지도 잃게 되어 한계점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주목을 받았던 이가 송준길 이었다. 

송준길은 효종 8년 재출사게 되었는데 이조참의를 사양하고 세자의 찬선으로 출

사하였다. 효종은 그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뻐할 정도로 극진한 대우를 하였다.58)

 

찬선의 말은 근래 경연에서 듣지 못했던 말이다.…… 만일 나의 잘못이나 조정의 시비가 

있으면 일에 따라서 모두 말해 주라. 그러면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의 말과는 다르게 들을 것이

다.59)

반드시 찬선에게 배운 뒤에야 터득하는 것이 있을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배워도 배우지 

않은 것이 될 듯하다. …… 지금은 찬선의 말을 듣고 나면 통쾌하게 풀리고 명쾌해져서 감발

되는 점이 많으니, 어찌 가슴 속에 새겨두고서 힘쓰지 않겠는가.…… ‘찬선이 온 뒤로 세자가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글을 읽고 종일토록 열심히 공부를 하며, 혹시라도 그가 떠

나갈까만 염려한다.’ 하였으니, 상하의 정을 크게 볼 수가 있다.60)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송준길이 ‘公私가 모두 고갈되어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할

지 모르겠다.’고 술회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에 송준길은 養兵을 중심의 북벌을 추

진해 온 효종에게 養民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兵事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당연히 병행해야 합니다만 지금의 사세를 가

지고 말한다면 신의 뜻에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

늘날의 일은 본말이 도치된 것 같습니다. 신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골 노인들의 

58) 효종 9년(1658) 송준길을 의식해서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는 正3品 堂上官에 해당하는 祭酒에 처음으

로 임명한 것과 효종자신의 공부뿐만 아니라 세자의 교육도 송준길에 일임할 정도였던 데서 그러한 사

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종 또한 뒷날 다시 동궁의 교육을 위해 그에게 원자보양관에 임명하고 

있어 왕실에서 그에게 보였던 신뢰가 어느 정도였던가를 짐작케 한다.

59)『효종실록』19권, 8년 8월24일 (갑오)  上曰 贊善之言 近來經筵所未有也.…… 如有寡躬闕失 朝政是非 

隨事盡言 則予之聽之者 亦異於他人之言矣.

60)『효종실록』19권, 8년 10월 19일 (무자)  上曰 是則然矣 而必受學於贊善 然後如有所得. 否則學如不學

也. …… 今聞贊善之言 痛釋明快 多有感發處 敢不服膺 而勉旃焉 …… 自贊善之來 世子必早起勤讀 終日孜

孜 唯恐其或去. 上下之情, 大可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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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이와 같습니다.61)

먼저 궁핍한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내

적인 안정을 먼저 취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즉, 양민을 기본으로 하는 양병을 

추진하는 북벌을 하자 것으로 송준길에게 있어 양병과 양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

라 선후의 문제로서 先養民 後養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효종 9년 

송시열도 모친상을 치루고 재출사 하게 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현재 국세는 진작되지 않고 민생은 피폐하여 위망에 이를 지경인데도 이를 구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신은 삼가 마음 아픕니다. 한 마음을 게을리 하지 않고 지성으로 치도를 구한다

면 어찌 그 효과가 없겠습니까. 외침을 막으려면 먼저 내정을 닦아야 하고 군병을 다스리려

면 먼저 백성을 길러야 하는 법으로, 내정을 다스리지 않은 채 외침이 막아지고 백성을 기르

지 않은 채 군병이 다스려진 일은 없습니다.62) 

효종은 송시열을 이조판서에 송준길을 이조참판에 임명하면서 북벌을 포함한 나

라의 대사를 이들에게 거의 위임하였다.63) 

송준길은 양민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이미 효종 즉위년부터 장문의 상소를 통

하여 계진한 바가 있다. 그는 먼저 폐단의 원인으로 水陸軍의 隣族을 侵徵하는 것

과 三稅木이 너무 가는 것 및 吏胥들이 농간을 부리는 행위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부역과 고르지 못한 貢案으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64) 즉, 송준길은 부세제도의 운영과 구조적 모순에서 농민들이 더 피폐해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공안을 먼저 개정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大同法을 시행할 것을 적극 

61)『효종실록』19권, 8년 8월24일 (갑오)  浚吉曰 治兵安民 所當幷行 而以今事勢言之 則臣意以爲得民爲

本 今日之事 似是本末倒置矣. 非但臣意 鄕曲父老之言 亦如此矣. 

62)『효종실록』20권 9년 2월 20일(정해)  浚吉曰 目今國勢不振 民生困悴 將至於危亡 而莫之救 臣竊痛之 

若一心不懈 至誠求治 則豈無其效 欲外攘 則先內修 欲治兵 則先養民 未有內不修而外攘 民不養而兵治者也

63)『효종실록』20권 9년 9월 18일(임자) 및 10월 9일(임신). 송시열은 계속 이조판서에 재임하였으나 송

준길은 후에 찬선, 대사헌, 병조판서, 우참찬 등의 관직을 두루 거치게 되었다.

64)『효종실록』2권 즉위년 11월 16일(신미), 『국역동춘당집 1』 제1권,  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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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하였다.65) 그리고 실제로 대동미의 감액을 주장하여 호서의 대동미가 2만 섬

이 감해진 경우도 있었다.66) 대동법의 시행 문제는 이 문제로 인해 김육과 마찰을 

빚은 그의 스승 김집의 입장과 일정한 차이가 있어서 주목된다. 그러한 사실은 그

가 당색에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의 균형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 할 것 

이다. 이밖에 그는 수나라 때의 사창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隋나라 때에는 社倉이라 하고, 唐나라 때에는 義倉이라 했지만 그 제도는 동일했습니다. 

…… 대체로 오늘날의 형편과 걸맞지 않아 지금 시행할 수 없는 옛날의 법제도 있습니다만, 

사창의 제도만큼은 오늘날 행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 그렇게 하여 飢民을 구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67) 

그리고 그는 당시 백성의 고통 중 가장 큰 것을 군포와 환곡으로 파악하였다.

오늘날 민생의 고달픔을 부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을 뽑

아서 말하자면 身役徵布68)와 糶糴逋欠69) 두 가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 그 중 가장 가난

한 자들은 田宅을 팔아 신포를 바치니, 唐詩의 “눈앞의 상처 고치려고 염통의 살을 깎아낸

다”라는 구절이 참으로 지극히 절실한 말입니다. …… 어떤 시골 여인이 아이 하나는 등에 업

고 또 하나는 손에 잡고서 어느 외로운 무덤 앞에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것이 마치 永訣하

는 듯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가슴을 찢는 듯 처절하여 차마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사연을 물었더니, 그 여인의 말이 ‘나의 남편이 병들어 죽은 지 

이미 3년이 되었는데도 代定을 하지 못하여 아직도 白骨의 신포를 바치고 있는데 지난해 일

곱 살 난 아이가 歲抄에 들어갔고 등에 있는 네 살 난 아이도 올해 세초에 들었습니다. 그동

안 기필코 本土에 보존하고 있으려 했던 것은 단지 죽은 남편의 외로운 무덤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결코 감당할 수 있는 형세가 없어졌습니다. 장차 流亡을 면할 수 없게 

65)『효종실록』2권 즉위년 11월 16일(신미), 『국역동춘당집 1』 제1권, p.23~24.

66)『효종실록』19권, 8년 9월 21일(경신) 減湖西大同米二萬石, 從贊善宋浚吉之言也.

67)『현종개수실록』2권 1년 3월 13일(무진)  又曰 隋曰社倉 唐曰義倉 其制同矣.…… 凡法制或有古今異宜 

而不可行者 惟社倉之制 則可行於今 而亦可以救飢民也.

68) 신역을 면제받고 대신 바치는 布木이다.

69) 조적은 환곡의 출납을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환곡의 뜻으로 쓰였고, 포흠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官物

을 축내는 것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환곡을 상환하지 못한 뜻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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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무덤에 와서 영결을 고하는 것입니다.’ 하고서 하늘을 부르면서 통곡하

므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딱하게 여겨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70) 

특히 군포의 경우 과다한 징수액과 징수과정의 폐단의 시정을 자주 거론하고 군

포 징수를 면제하는 대신 그 부족분을 내수사의 재정을 흉년에 관한 구제 정책인 

荒政을 위한 재정으로 전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선왕께서 軍兵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어린애와 도망자, 사망자에 대해 징수하는 베를 모두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일이 가닥이 잡히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당하였습

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선왕의 마음처럼 마음을 가지시고 제때에 구획 처리하여 백성들

의 원성이 없게 하소서. 다만 각 아문에 저축된 것이 매우 부족하니, 만약 내수사에 저장된 

것을 약간 떼어 내어 그것으로 감해진 수를 충당한다면,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고 성상

의 덕화도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성상의 특별 하교에 달려 있는 것입니

다.71)

위와 같은 양민을 위한 여러 시책의 건의 때는 항상 왕실의 사적인 재산 축적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다. 특히 백성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해지역의 궁방 소

유의 어장과 염전문제와 내수사의 혁파에 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또 신은 듣건대, 湖南·湖西 두 도는 백성들의 폐해가 심하여 연해 지방 일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宮家의 소유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떤 세도가의 소유가 되어 魚鹽의 이

익에 백성들은 손을 대지 못한다고 합니다. 反正하던 처음에 대간의 논핵을 인하여 혁파했었

는데, 그 후 침해가 또 전과 같아 백성들의 원망과 괴로움이 이에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 

내수사의 私藏에 이르러서는 전후의 유신들이 파하기를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 

내수사 私財는 비록 갑자기 혁파하기는 어렵더라도 혹 年限을 한정하고, 혹은 절반으로 나누

어 호조에 부치시고, 私奴로 투속한 자 역시 빨리 환급을 허락하시어 사방에 사례하기를 어

제 宋時烈이 아뢴바 供上紙에 관한 일처럼 하소서. 그런 연후에야 中外의 모범이 되고 옛습

70)『국역동춘당집 1』제6권, p.262~264, 『현종개수실록』14권, 6년 1월 29일(신해)

71)『현종실록』1권, 즉위년 10월 15일(임인) 浚吉曰 先王軫念軍兵之怨苦 兒弱逃故,竝除收布 而事未就緖 

遽遭天崩之痛. 願聖明 以先王之心爲心 及時區處 俾民無怨也. 第各衙門所儲 亦甚不足 若命除出內需若干所

儲 用充除減之數 則民心大悅而聖德益彰矣. 此則只在自上特敎也. 上曰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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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씻어내 훌륭한 정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72)

그리고 궁가의 부당한 축재 등에 대하여서도 직언을 서슴치 않았다.

근래 여러 宮家가 마구 수탈하여 원한을 맺고 있는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

다. 전하께서 심하게 단속을 하시더라도 오히려 고치기 어려울까 두려운 일인데 때로 방조하

기도 하여 그 욕심을 이루어줍니다. 전하께서 언제 일찍이 왕자와 부마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은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구나 그들의 거처와 일용품은 남들보다 훨씬 사치하고 

화려하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복을 길이 누리는 도리가 아닙니다.73)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수사의 왕실용 사재와 여기에 사노로 투탁한 자

를 공공으로 돌릴 것과, 내수사 소속 노비의 부역 면제로 말미암은 평민의 부담 가

중 문제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74) 

더불어 『경국대전』에서 규정한 직전제에 따라 대군과 공주는 180결, 왕자와 

옹주는 100결로 제한할 것을 제시하였다.75) 이렇게 하여 대군과 옹주를 비롯한 궁

가에서 진지와 어장 등을 임의로 침탈하는 등의 폐단을 금하게 하고, 현종 9년에는 

내수사와 궁방전 등의 면세지를 혁파하여 국가재정으로76) 쓸 수 있도록 왕실에서

72)『효종실록』2권 즉위년 11월 16일(신미), 『국역동춘당집 1』 제1권, p.23~24.  且臣聞之 湖南湖西兩

道 民瘼爲甚 沿海一帶 從某至某, 爲某宮家所占 從某至某 爲某勢家所占 魚鹽之利 民不得下手. 反正之初 

因臺論革罷 厥後侵尋又自如前 民生之怨苦 於是爲極.……至於內需私藏 前後儒臣請罷者 不止一再.……內需

私財 雖難卒革 或限年或分半 付之版曹 私奴之投屬者 亦亟許還給 以謝四方 如昨日宋時烈所啓供上紙一事

之爲也. 夫然後 可以表率中外 洗滌舊習 而陶成至治矣.

73)『현종실록』9권, 5년 11월 11일(무술), 『국역동춘당집 1』 제5권, p.224. 又曰 近來諸宮家橫歛結怨之

弊 有不可勝言. 殿下雖甚防束 猶懼其難革 而時或助之 俾遂其欲. 殿下曷嘗見王子駙馬 有寒餓而死者乎. 況

其居處日用 侈泰奢麗之過人 無不寒心. 此非所以永終天祿之道也.

   

74) 우인수(2002), 「同春堂 宋浚吉의 山林活動과 政治思想」, 『충청학 연구』3집, 한남대 충청학연구소, p.177.

75)『현종실록』2권, 현종1년 4월 2일(병술)  且古有職田之制 大君公主則一百八十結 王子翁主次之 此法廢

而折受之弊起矣 宜詢問于大臣及戶曹 以復古制可也.

76)『현종실록』3권, 1년 9월 29일(신사)  臣每念我國免稅之地太多, 國用不敷, 職由於此 良可痛也. 如各邑

官屯田及忠勳府以下各衙門及內需司諸宮家所屬土地免稅處. 一倂停罷, 收其稅入 付之公家 永爲成憲 使四境

之內 絶無免稅之地 雖諸學宮所屬之田 亦勿許免稅 其於國用 豈少補哉. 其稅雖自公收之 本田之依例分穫 亦

自不少 可無所閡矣. 此外如鹽盆漁箭船稅  亦宜一切收稅於公家. 此實至切至急之擧 願殿下 疇咨廊廟 斷然

行之而勿疑焉. 臣每欲陳達而未及 今因下詢 敢竭微衷云. 上命下於備局議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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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요청하였다. 

송준길은 이렇게 하면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어 양민이 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

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양민이 기반되어야 양병을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

이다. 이는 無民이고서는 無兵이므로 당연한 주장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당시 “民

生의 因乏 정도가 나라의 근본을 動搖” 시킬만한 사태임을 숙지한테서 나온 주장

이다.77) 

이렇게 송준길이 주장한 선양민후양병론은 피폐해진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

히 파악하고 당장 실현 가능한 개선론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부세제도의 운영개선 

측면에서만 여러 개혁책이 제시되고 사족의 본래 기득권의 토지제도 개혁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이로인해 송준길의 정치사상을 정권을 잡기 위해 효종의 북벌정책 추진을 늦추

고자 한 시도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사실 17세기에서 제일 개혁

적인 부류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78)

따라서 송준길의 양민론은 숭명반청론에 젖어 무모하게 부국강병을 위한 것이라

기보다 조선성리학에 입각하여 이상사회를 이루고자 의리를 천명하여, 양민하면서 

양병하는 왕도정치의 실천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79) 

77) 윤사순(2005), 「同春堂(宋浚吉) 禮意識의 思想的 基盤」, 『충청학 연구』제6집, 한남대 충청학연구소. 

p.57.

78) 고영진(2006), 「송시열의 사회개혁사상」, 『17세기 한국 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역

사문화연구소, p.130.

79) 지두환(2005), 「同春堂 宋浚吉의 北伐運動과 政治思想」,『충청학 연구』6집, 한남대 충청학연구소,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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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禮禮禮禮意意意意識識識識과 과 과 과 禮禮禮禮治治治治論論論論

17세기의 예학의 발달은 성리학의 심화 발전이라는 측면과 지배층의 보수적 사

회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80) 

당시 예학은 유학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관심사로서 송준길의 예학사상 역시 성

리학적 이념과 사상이 그 기반이 되었다. 송준길의 예학적 연원은 栗谷-沙溪-愼獨

齋로 이어진 畿湖學派의 예학적 정맥에서 비롯되었고, 그 연원은 다시 공자-맹자-

주자의 도통적 예학으로 소급될 수 있는 것이다.81)

송준길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늘에 합당하면 이른바 

禮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각

각 天理에 맞으면 禮이고, 맞지 않으면 非禮라고 단정함으로써, 天理의 적합 여부

가 예와 비례라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私欲을 이기고 제거하여 행동이 天則

에 합치되면 本心의 德은 온전하여 진다.” 라고 한 것과 상통한다. 여기서 人欲을 

억제하여 천리를 보존하게 하는 법칙은 다름 아닌 禮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현

실세계에서 구현하는 방법도 바른 예정신의 정립으로부터 찾아져야 하는 것으로 

송준길이 강조한 主敬의 정신이 그 구현을 위한 예정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82) 

송준길은 효종이 主一無適에 대해 묻자 주경의 정신은 어떤 것이며, 그것과 예치

주의와의 연관은 어떤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敬하면 마음이 곧 하나로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즉 誠하게 되는데, 誠이라는 말은 實일 

뿐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일을 행하여서 한 터럭만큼의 私意라도 그 사이에 섞

80) 김세봉(1995), 「17世紀 湖西山林勢力 硏究」-山人勢力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p.116.

81) 당대의 韓愈(768~824)는 昌黎集에서 유학의 도통적 연원이 堯-舜-禹-湯-文-武-周公을 이어 孔-孟으

로 계승되었으나 주자 이후 그 맥이 끊어졌다고 보았다. 한편 송시열은, 그 끊겨진 도통이 송대의 주자

(1130~1200)에 의해 회복되었고, 우리나라의 율곡은 그 도통을 계승한 인물이며, 그 적전이 바로 자신

의 스승인 사계 김장생이라고 인식하였다.(『宋子大全』卷151, 「告沙溪先生墓文」). 그리고 송준길과 

송시열은 그 학맥의 적전이 다시 김집에게 이어졌다고 인식하였다.(송준길 撰 「愼獨齋 諡狀」 참조). 그

런데 이것은 또한 이들 양송이 이 학맥을 계승한 도통의 적존임을 자임하는 의식의 표출로 해석된다.<한

기범(2002), 「同春堂 宋浚吉의 禮學思想」,『韓國思想과 文化』제18집,한국사상문화학회 p.87.>

82) 한기범(2002), 「同春堂 宋浚吉의 禮學思想」,『韓國思想과 文化』제18집,한국사상문화학회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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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들 여지가 없으면 그것이 곧 하나로 오로지 함이며 다른 데로 나아감이 없는 것 입니다. 임

금은 하루에도 萬幾를 행하게 되는데, 만약 한 가지 일에만 주로 하여 다른 일로 나아가지 않

는다고 이를 뿐이면, 많은 일들이 거의 번잡하여 통일이 없게 되고, 또한 ‘實誠은 休息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과도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83)

곧 敬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공부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誠이 되고, 誠은 곧 

實일 뿐이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일을 행하되 여기에 조금의 私意도 없

는 것이 곧 主一無適이라는 것이다. 즉 敬의 공부인 주일무적은 마음의 공부인바, 

군왕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주일무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송준길의 예사상은 경을 강조하는데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그의 예치주

의적 인식에 따라 현실 인식과 대응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84)

그러므로 송준길에게 敬사상은 인간이 지녀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인간 자신이 

實在的 自覺에 기초한 주체성을 확립하는 내적 원리이자,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본연의 성을 회복하여 남김없이 실현하는 실천원리가 된다. 그런 점에서 40여년 

간격으로 일어난 왜란과 호란으로 인한 전쟁의 후유증 극복 과정 속에서 사회적 

부조리가 극성을 부리던 혼란된 현실과 시대상황속에서 나온 ‘大敬義立’을 강조하

고 崇明伐淸과 같은 北伐大義精神 또한 주경사상과 관련되는 것이다.85)

따라서 산림정치기의 산림의 종장으로서 송준길은 경을 가지고 예를 해석하였고 

또 그것이 발휘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이 바탕이 되는 예의 완성과 실천을 

일생의 과제로 삼고 지향하였던 것이다. 효종 1년(1650) 1월 進善을 사직하며 올

린 上疏의 한 대목도 이를 뒷받침 한다.

전하께서도 스스로 교화의 근원을 맑게 하고 상하를 감동시키기를 꾀하시어, 깊은 물에 임

하듯이 얼음을 밟은 듯이 더욱 엄숙하고 敬畏하는 정성을 독실히 하시어, 행하기를 진실로써 

83) 『동춘당선생 별집』권1, 「경연일기」, 정유 10월 25일:“上曰 所爲主一無適者乃是靜時 持心工夫耶 對

曰 敬則心便一, 一卽誠, 誠之言實而已矣. 以實心行實事, 無一毫私意, 參錯於其間, 便是主一, 便是無適, 人

君一日萬幾, 若主一事而不適他事云爾, 則庶事不幾於叢脞乎 而亦非至誠無息之謂也”.

84) 한기범(2002), 「同春堂 宋浚吉의 禮學思想」,『韓國思想과 文化』제18집,한국사상문화학회 p.98.

85) (송인창(1998), 「同春堂 哲學에 있어서 禮」의 問題」, 『충청학연구』3집, 한남대 충청학연구소,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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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형식으로써 하지 마시며 지키기를 장구히 하고 잠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인심을 복

종시키고 국운을 연장시켜 祖宗을 빛내고 후손을 편안하게 할 것을 목표로 삼으소서. 그리하

여 堯舜의 세상이 다시 밝아진다면 하늘과 귀신도 노여움을 거둘 것이고 백성들도 기뻐하지 

않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86)

여기서 송준길이 문제 삼은 바는 개인적 덕성의 함양이 곧 治國平天下의 근본이

며,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로잡는 데까지 미친다는 논리로서 개인의 내면

적 도덕성을 더 중시하는 송준길의 생각의 표현이라 하겠다.87)

송준길이 敬의 의미를 주로 개인의 심성 수양과 내면적 완성으로 이해한 측면은 

정치사회문제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이는 효종 즉위년(1649) 11월에 求言에 응하

는 상소에서 잘 드러난다. 

오직 전하께서는 정신을 쓰시고 묵묵히 생각하시어 의심하지 말으시고 道를 스스로 맡으셔

서 성인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요순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소서. 그리하여 스스로 

물러나거나 겁내지 말며, 스스로 무기력해 하지 말며, 이해관계에 얽힌 말에 동요되지 말며, 

세속의 논의에 흔들리지 마셔서 반드시 이 道로 하여금 크게 밝아지게 하시고 크게 행해지도

록 하여 도통의 전수함을 접하소서. 그러신다면 만세의 다행이겠습니다.88)

그는 내면의 수양을 통해 삼대의 治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사상은 

도학적인 측면과도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송준길은 김장생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도

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효종에게 도통의 책임자가 되어주기를 요청한 바

도 있었다. 

대저 이른바 道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용하는 사이와 동정하는 즈음에 사리를 정밀

하게 살펴 참으로 그 中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德을 이루는 것을 修己라고 하며, 이

86)『국역동춘당집 1』제1권, p.35.

87) 송인창(2002), 「同春堂 宋浚吉의 道義思想」,『儒敎思想硏究』11권, 한국유교학회, p.200.

88)『효종실록』2권 즉위년 11월 16일(신미)  惟殿下 留神默玩 任道不疑 以聖人爲必可學 以堯 舜爲必可法 

毋自退㤼 毋自因循 毋爲利害之說所動 毋爲流俗之論所撓 必使斯道 大明而大行 以接道統之傳 萬世幸甚.

  『국역동춘당집 1』 제1권, 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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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교화를 베푸는 것을 治人이라 하며, 수기와 치인의 실제를 다하는 것을 傳道라고 하니, 

요순이 서로 전한 것이 단지 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道統이 君相에게 있으면 도가 한 

시대에 행하여져 은택이 후세에 流傳되고, 도통이 匹夫에게 있게 되면 도가 한 세대에 행하

여지지 않고 단지 후학에게만 전해집니다. 만약 도통이 失傳되고 아울러 필부가 전해 받아서 

진작시키지도 못하면 천하가 어두워져 따를 바를 모르게 됩니다.89)

이는 군주가 솔선수범하여 선치하기를 기대하는 측면과 함께 군주의 부담을 가

중시킴으로써 공직자로서 군주의 역할에서 일탈을 제어하고자 했던 측면이 공존한

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왕에게 삼대와 같이 성왕의 길을 따라야 함과 그들이 

성군이 된 까닭은 결코 그들이 본래 성인이어서가 아니라 수기치인을 실행한데서 

비롯된다고 하여 왕의 일상적 실천행위로 충분히 그와 같아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임금의 실천궁행을 강조하며 기대한 것이다.90)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宋의 

眞德秀가 聖賢의 마음을 논한 格言을 모아 諸學者의 논설로 주를 삼아서 저술한 

『心經』을 강학할 것을 효종에게 권하였다.91) 

근일 筵席에서 『心經』을 강론할 적에 소신도 참석하여 그 대강만이나마 개진하였습니다

만, 聖學이 그만큼 고명하신데, 어찌 강관을 기다려서만 알겠습니까. 오직 성상께서 정밀하

게 관찰하고 힘써 행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92)

송준길이 경연에서 『心經』을 강하기 시작하여 효종이 『심경』을 공부한 후부

터 이렇다할 과실이 없는 것은 송준길의 강론 성과라고93) 보고 조신들이 송준길과 

효종의 만남을 ‘魚水契合’에 비유하기도 하였다.94) 송준길은 이러한 효종의 신임을 

89)『효종실록』2권 즉위년 11월 16일(신미) 夫所謂道者 何謂也. 卽其日用之間 動靜之際 精察事理 允得其

中. 以此成德 謂之修己 以此設敎 謂之治人 盡修己治人之實者 謂之傳道 堯舜禹之相傳 只如此而已. 是故 

道統在於君相 則道行於一時 澤流於後世 道統在於匹夫 則道不行於一時 而只傳於後學. 若道統失傳 竝與匹

夫而不作 則天下貿貿 莫知所從矣.

90) 김세봉(1995), 「17世紀 湖西山林勢力 硏究」-山人勢力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p.113~114.

91) 김세봉(1995), 「17世紀 湖西山林勢力 硏究」-山人勢力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p.114.

92)『효종실록』20권 9년 2월 20일(정해) 

93)『효종실록』20권, 9년 1월15일 (임자) 聖上自進講心經之後 別無所失 臣隣皆以爲學問之功也.

94)『효종실록』20권, 9년 2월20일 (정해) 臣於朝者 伏見金益廉疏批 有魚水契合等語 臣何敢當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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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군주의 一心을 닦는 敬공부를 강조하고, 효종의 급하고도 모난 성정을 교

정하는 한편 군주의 도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95) 

이렇게 볼 때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공부로서 治者의 一心이 정치의 

성공과 실패, 민심의 안정과 동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

이다. 때문에 송준길은 『心經』을 통하여 실천궁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효종에게 

인조의 예를 들어 경연에 충실할 것을 권장하였던 것이다.96) 

신이 長老에게 듣건대, 선조 대왕께서는 전쟁이 한창인 즈음에도 오히려 날마다 세 번 경

연을 열어 강학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先大王께서는 계해년 초기에 역시 날마다 세 번 경

연을 열었으며 또 자주 夜對를 내렸다고 하니, 부지런하고 근면하여 최대한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한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 전하께서 향학하심이 마치 물이 동쪽으로 흐

르듯 하시니 매양 겨울날이 조금 따뜻해질 때와 밤기운이 청명할 즈음에 宰輔를 등대시키고 

儒臣을 인접하여 좋은 도리를 개진하게 하여 治體를 講磨하게 하면 총명이 날로 열리고 志氣

가 날로 강해져 그 節宣하는 도리에도 반드시 크게 유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97)

현종에게도 경연을 빠뜨리지 말 것을 상소하여 경연을 자주 열도록 촉구하였

다.98) 그리고 顯宗에게도 舜이 禹에게 禪讓할 때 道統을 전하는 말을 인용하여 계

발시키고자 하였다. 현종 또한 그에게 『心經』의 句讀을 교정하게 바치게 하는 명

을 내려 그러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경연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경연에 붕당을 주도하는 산림이 초빙되면

서 경연을 중심으로 붕당정치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세종대 집현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종 대에 홍문관이 경연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되면서 삼사의 중심기관

95) 우인수(2002), 「同春堂 宋浚吉의 山林活動과 政治思想」, 『충청학 연구』3집, 한남대 충청학연구소, p.158.

96) 황의동(2001), 「宋浚吉의 性理學 硏究」, 『哲學論叢 』23집, 새한철학회. p.350.

    송인창(1999), 「同春堂 宋浚吉의 道義思想」, 『儒敎思想硏究』11권, 한국유교학회. p.194.

97)『효종실록』2권 즉위년 11월 16일(신미) 臣聞諸長老 宣祖大王於干戈搶攘之際 猶日三開筵 講學不怠 先

大王於癸亥之初 亦日三開筵 且頻賜夜對 所以孜孜勤勉 礪精圖治 有如是也. …… 然殿下一念向學 如水走東 

每於冬 陽舒煦之時 夜氣淸明之際 延登宰輔 引接儒臣 使開陳善道 講磨治體 庶幾聰明日開 志氣日强 其於節

宣之道 亦未必不大有所益也.

   『국역동춘당집 1』 제1권, p.27.

98)『현종실록』3권 1년 12월 4일(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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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달하게 됨으로써 왕도정치가 경연을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99) 

따라서 그는 경연을 통해 군주의 一心을 닦을 수 있도록 강의할 수 있는 산림들 

추대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향촌에 내려가 있는 스승 김집의 징소를 청하기도 하

였다. 

金集의 경우는 노성한 숙유로 현재 후한 대접을 받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있으

니 성상께서 현인을 좋아하는 정성이 예사롭지 않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 김집은 나이

가 비록 많으나 근력이 精剛하니, 질병과 사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자주 입시하게 하기

를 宣祖 때 鄭經世에게 했던 것처럼 하소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도움 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

다. …… 오늘날 才學이 탁월하고 충성심이 뛰어나 중외의 칭송을 받는 자는 모두 하루라도 

전하 곁에 있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李惟泰·權諰 등 역시 학식이 넓고 지려가 심원하며 

선비들의 바람이 심히 무겁습니다. …… 원컨대 특별히 부르시어 경연에 입시하도록 하소

서.100)

이밖에도 유계의 등용을 적극 촉구하여 兵曹參知에 임명케 하였으며, 이유태･윤

선거를 위시하여 李翔･宋基厚･權諰･許穆 등이 징소되기도 하였다. 특히 송준길은 

효종 9년 산림직으로 신설된 성균관 좨주에 처음으로 임명됨으로서 성균관 유생들

의 훈도, 士習의 淨化101) 나아가 교육계의 중추로서 교육제도의 변통에도 영향력

을 행사하며 활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연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더불어 대간들의 활발한 간쟁을 통하

여 왕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간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는 안 되며, 대간들이 

왕실 친인척이나 재상을 비판하는 것을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효종 10년 3월 여러 宮家의 일만을 논한다고 효종에게 문책 받은 대간이 

99) 지두환(2005), 「同春堂 宋浚吉의 北伐運動과 政治思想」,『충청학 연구』, 한남대 충청학 연구소, p.134.

100)『효종실록』2권 즉위년 11월 16일(신미) 至如金集 老成宿儒 方蒙眷遇 國人咸仰 殿下好賢之誠 出於尋

常.……金集年齡雖暮 筯力精剛 臣願除疾病事故餘 使之頻日入侍 依先 朝鄭經世例 必有所補益矣.……今諸

臣才學超卓 忠誠朴茂 爲中外所稱與者 皆不可不一日在殿下之側也. 李惟泰 權諰等 亦學識淹博 智慮深遠 士

望甚重.……臣願特賜收召. 俾侍經席可乎. 

  『국역동춘당집 1』 제1권, 求言하는 전교에 답하고 겸하여 執義를 사직하는 소, p.27~28.

101)『효종실록』20권 9년 12월 4일(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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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잘못한 일이 없다고 처리한 옥당을 파면하고 추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상소

하였다.102) 또 현종 10년 4월에는 이완, 유혁연 등 재상의 잘못을 탄핵하였다 하

여 대간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을 비판하고 대간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하께서 이러시면서 연소한 대간의 잘못을 책망하시니, 가당하겠습니까. 대각의 신하는 

제왕의 위엄에도 굽히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비록 지나친 말을 하더라도 어찌 심하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이처럼 말하니 고치는 것이 무어 어렵

겠는가. 후에 마땅히 이러한 병통을 고칠 것이다.” 하자, 송준길이 아뢰기를 “후에 비록 고친

다 하여도 뉘우치고 깨닫는 뜻을 보이시지 않는다면 저들은 종신토록 불안할 것입니다.” 하

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근실하니 어제 대신이 말한 대로 ‘교활 간휼’ 네 자는 삭

제하도록 하겠다.” 하니, 송준길이 아뢰기를 “이렇게까지 용납하여 주시니 신은 진실로 감격

스럽습니다. 이는 바로 대신이 말한 것을 말미암아 고치신 것이니, 어찌 대신의 말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103)

이처럼 송준길은 경사상의 구현을 위하여 군주의 내면 수양을 강조하고 이를 위

하여 경연을 통해 『心經』을 강학할 것과 더불어 경연을 회피하지 말고 자주 하

고 산림을 적극 추천하여 산림을 위주로 한 경연정치가 행해지길 바라고 있다. 이

것은 당시 산림들이 주로 언관직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言路를 

보장받아 산림들이 世道의 주축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102)『효종실록』21권 10년 3월 26일(정사) 臣願殿下 以責南九萬者 反而自責 毋爲盛怒 平心察之 亟收玉堂

諸官罷推之命 快示悔悟之意.

103)『현종실록』16권 10년 4월 27일(기축) 浚吉曰 自上如此 而責年少臺官之非可乎 臺閣之臣 以不屈於天

威爲貴 雖有過當之言 何可深責乎 上曰 卿言如此 改之何難 後當改此病也 浚吉曰 後雖改諸 若不示悔悟 則

渠輩終身不安矣 上曰 卿言甚勤 昨日大臣所達巧猾奸譎四字刪去 浚吉曰 容受至此 臣誠感幸 此是因大臣所

達 而改之 大臣之言 豈不爲益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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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맺음말맺음말맺음말맺음말

이상에서 17세기를 대표하는 송준길의 정치사상을 사우와 학문, 숭명반청론과 

선양민후양병, 예의식과 예치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간단히 이를 요

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송준길은 율곡의 학맥을 계승한 사계부자 문하에서 학문을 더욱 심화 발전시

키며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반청적 성향을 띤 인물들과 종유∙교유하였다. 

그리고 효종 즉위 후 출사하여 친청파제거에 앞장서기도 하였으나 청의 감시로 

인해 효종이 곤란에 처하자 낙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효종이 추진하던 북벌운동이 어려움을 겪자 재출사하게 된다. 그리고 

군비확충을 우선하던 효종에게 먼저 백성의 마음을 얻어 내적인 안정을 찾을 

것을 요청하였다. 일반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역이 분담 되어 내부에서 우환이 일

어날까 염려될 정도로 민심이 동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안을 개정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동법과 사창제를 시행할 

것, 연해지역의 궁방 소유의 어장과 염전문제, 내수사혁파문제, 궁가의 부당한 

축재에 대해서도 건의하고 직언을 서슴치 않았다.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국가재정이 확충되고 군사를 양성할 기반이 생겨 북벌도 단행할 수 있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실에서 먼저 솔선 수범해주길 바란 것이다. 

다음으로 송준길은 군주가 사욕을 버리기 위한 수양으로 敬思想을 강조하였다. 

경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공부로서 개인의 덕성 함양이 치국평천하의 근본이라 생

각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주가 도통의 책임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수기치인을 실행함으로써 요순 

삼대의 길을 따르면 예의 정립에 앞장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경연

을 자주 열어 『心經』을 강학할 것을 권면하고 산림을 위주로 한 경연정치가 행

해지길 바랬다. 이를 위해 산림세력을 천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산림들이 주로 

언관직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대간들이 활발하게 간쟁할 수 있도록 言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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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할 것도 요청하였다. 산림들이 군주를 도와 세도를 담당할 수 있길 바랬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송준길의 정치사상은 시대를 앞서갈 만큼 개혁적인 것은 아니

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양민을 위한 양병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 효

종의 북벌정책에 반하여 그 시행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산림이 주로 활동하던 언관직의 언로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정권을 잡기 위한 편법적인 방편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란으로 피폐해졌던 17세기 조선사회의 백성들의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송준길은 사족의 기득권인 토지제도에 관한 개혁은 문제 삼고 있

지 않지만 당장 실현 가능한 운영개선론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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